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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期는解決策이아니다”

- 건국대통령李承晩

한 계절이 가면 그 빈 자리에 새로운 계절이 와서 앉는
다.�가는 계절은 소리 없이 사라질 뿐이지만 찾아오는 새
계절에는 소리가 있다.�겨울이 삭풍의 긴 꼬리를 끌고 물
러간다.�봄이 오는 것이다.�남녘 바다에서 꽃 소식을 가득
싣고 북상해 오는 봄,�따스한 바람결 속에도 분명히 소리
가 있다.�두런두런 거리는 그 소리 속에는 약속의 메시지
가 담겨 있다.
봄비가 내린다.�봄비의 소리는 또 어떤가.�도란도란 속삭
이는 정겨운 소리다.�처마에 떨어지는 낙숫물소리는 갓 깬
병아리 울음소리처럼 맑고 곱다.�비가 오고 나면 언 땅속
에 묻혀있던 싹들이 눈을 뜬다.�싹들이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소리,�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지만 생명의 소
리는 장엄하다.

그렇지만 계절이 오는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
런 소리가 아니다.�섬세한 감각을 갖고 정성들여 귀 기울
이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는 작고도 오묘한 소리이기
때문이다.
3월이다.�정녕 봄은 오는가.�서둘러“봄이 왔다”고 외쳐
서 얻어질 봄이 아니다.�
아직도 응달에는 잔설(殘雪),�눈 덜 녹은 자리엔 지난
가을에 떨어져 겨우내 모진 바람에 부대낀 낙엽 등이 잎도
아니요 흙도 아닌 채 검은 지표 위에 흩어져 있다.�퀭한
눈동자로 탑골공원에 모여 있는 우리네 늙은이들,�내일 없
는 그들의 모습 같다.
나뭇가지에도 연두색 물감을 칠하기엔 너무 이르다.�겨
울의 남루를 그대로 걸치고 알몸으로 으스스 떨고 서 있
다.�팔 벌리고 다리 벌리고 은밀한 곳마저 가리지 못한 채
옅은 햇볕이 안타까울 뿐이다.�시달리고 쪼들려서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일 데 없는 서민의 삶처럼 서러운 얼굴이다.

·3면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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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오는소리
‘30年史’발간본격추진
발간위출범 10월말간행…송년모임서출판기념회

‘대한언론인회 30년사’발간
작업이 본격 착수됐다.�지난 1

월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금년
도 사업계획중의 하나로 추진

중인‘대한언론인회30년사’는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간행을
완료하고 11월 30일 개최 예정
인 송년 모임을 겸해 출판기념
회를 갖기로 했다.
지난 2월 14일 1차 준비 모
임과 2월 20일 1차 편찬위원회
를 거쳐 확정된 본회 30년사
발간 계획은 호화양장 4·6배
판 약 600쪽 분량으로 1977년
4월 25일 한국최초 퇴직 언론
인 연구 친목 단체로 출발한
‘사칠 구락부’로부터‘4·7언
론인회’,�‘사단법인 대한언론
인회’로 성장해 오늘에 이른
본회 30년 역사를 정확한 사실
(史實)과 기록을 바탕으로 총
정리 할 예정이다.�(‘대한언론
인회30년사’간행위원 및 편찬위
원명단 3면)

▲‘대한언론인회 30년사’1차 편찬위원회가 2월 20일 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초대합니다♣

•일 시 :�2007년 3월 26일 (월)�오후 5시 -�이승만 박사
132주년 탄신일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대한언론인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건국대통
령 이승만 박사의 영문저서 <JAPAN�INSIDE�OUT-�일본,
그 가면의 실체·부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를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1941년 미국서 저술한 이 책은 다가오
는 미·일(美·日)�전쟁을 산불에 비유하며 예언하여,�<대
지(大地)>의 작가 펄벅이“무서운 책”이라고 격찬 할 만큼
6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대한언론인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건국 대통령 이 박
사를 폄훼하는 요즘 세태에 우리 언론 대선배로 한국근현
대사의 거목인 이승만 박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자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그 분의 영문저서 <JAPAN�INSIDE�OUT-
일본,�그 가면의 실체>를 한글판으로 펴낸 것입니다.
그 분의 국제정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
그리고 오랜 언론활동을 통하여 연마한 문장력과 탁월한
영어구사력이 남김없이 드러나 있습니다.�이 책을 통하여
우리의‘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보십시오.�(저서 소개 8면)

건국대통령李承晩박사영문저서

30주년기념출판

알 림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로
조정래씨의‘태백산맥’을 꼽았다. 
이 젊은이들은 소설로서의 태백산맥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좌경 소설들의 역사적 사실 왜곡이 우리 사회를 빨갛
게 물들이고 있으니… <관련글 12면>

‘태백산맥’의역사왜곡
•Issue�&�Words

““산산불불은은 저저절절로로 꺼꺼지지지지 않않는는다다””

다다가가오오는는 전전쟁쟁을을 산산불불에에 비비유유하하며며

李李承承晩晩 박박사사가가 미미국국의의 각각성성을을 촉촉구구한한

“무서운책”
JJAAPPAANN��IINNSSIIDDEE��OOUUTT

<글·손세일 8면>

•이달의

싹싹들들이이깨깨어어나나기기지지개개를를켜켜는는데데……

또‘덧없는봄’을맞을것인가
‘기약의새봄’을맞을것인가

JAPAN INSIDE OUT

일본, 그가면의실체
“다시는종의멍에를메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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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oins.com / 대표전화 1588-3600

세상과당신사이

세계와호흡하는일류신문

멀티미디어시대를선도하는종합미디어네트워크

중앙일보는늘여러분과함께합니다

세상과당신사이, 
중앙일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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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상파 TV들의 드라마를 보면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탄식이 나온다.�불륜
과 이혼은 아예 다반사이고 서로 사귀는 남녀가 이중삼중의 애정행각으로 얽히는
가하면 심지어는 평소 행실이 좋지못한 여자가 유부남과 사귀어 아이까지 낳아 기
르면서 자기 친구의 남자를 또다시 유혹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 친구남자의
동생과 불륜을 저질러 마침내는 자기 친구와 같은 가정에 동서지간으로 되어 들어
가게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불륜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못된 여인은 유부남과의 사이
에서 태어난 아이를 친구에게 맡겨 기르게 해놓고 그 친구의 애인을 꼬셔서 자기
의 남자로 만들려는 온갖 교태를 부리다가 그것이 잘 안되니까 그 남자의 친동생
에게 접근하여 육체적으로 그를 꺾은 다음 자기 사생아를 맡아 길러준 친구를 괴
롭힐 목적으로 동서지간이 되어 같은 가정에 들어가는 스토리로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자간,�고부간의 알력과 고자질,�거짓 모함은 말할 수가
없고 마침내는 가족간의 상호불신과 불화가 극치에 이르러 가정의 존립까지 위협
받게 하고 있다.�
이같은 불륜·불화·불신으로 엮어나가고 있는 TV드라마는 지상파 3사(KBS,
MBC,�SBS)가 서로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제작,�방송하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면 TV
의 공해(公害)는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는 한심한 몰골이다.�물론 TV드라마의 작가
나 제작자들도 할 말이 있고 고민이 있을 것이다.�그것은 시청률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할지 모른다.�드라마가 사회상식에 맞고 정상적인 것보다 서로 속이
고 속고 음해와 모함이 곁들이고 남녀관계에서는 불륜과 헤어짐이 있고 갈등극복
과 고난화해가 얼섞여야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강변할지 모른다.�그러나
그것도 정도문제이지 지금의 지상파 방송들의 탈선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많은
시청자들이 걱정하고 있다.�
원래 방송미디어는 사회교육의 기능과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사회공기(公器)인
것이다.�다시 말해서 공중파이건 위성파이건 방송전파매체는 국민공유의 재산이오,
우리 사회 구석구석 어느곳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無所不在)의 대
중매체이다.�어린 손자와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와 젊은 아들 딸,�거기
에 며느리까지 함께 보는 안방극장(TV브라운관)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골든
타임에 낯뜨거운 불륜장면 등이 원색대로 쏟아져 나오는 TV드라마나 코미디물을
아무런 걸름장치나 제재없이 그대로 방치해 둘것인가.�언론의 자유니,�표현의 자유
라는 미명아래 방송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방종해도 아무런 통제나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인가?
일본의 NHK나 미국의 CBS,�NBC,�유럽의 BBC나 ORTF�등은 우리나라 지상파 방
송에 비하여 한결 건전하고 합리적이다.�TV드라마의 작가와 연출가들은 아무리 상
업주의에 끌려 시청률 제고가 급하더라도 TV가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가정질서를 파괴하고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제작을 계속해
나간다면 양식있는 시청자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불륜과 부도덕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드라마 방송을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지상파 TV방송 작가와 제작팀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이다.�그리고 이것을 보고 즐
기며 시청률을 올려주고 있는 무비판적인 시청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
적해 둔다.

TTVV드드라라마마 해해도도 너너무무 한한다다
溫故知新

李桓儀
·본회 논설위원
·전 MBC·경향신문 사장

막을 수 없는 가는 세월.�이제
젊어서의 얼굴이 그립다.�
앨범 속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
본다.�추억의 명화처럼 감동적으
로 마음에 다가선다.
옛 편집국!�빛바랜 흑백사진으
로 남아 있는 사람이나 풍경은 고
향이나 어린시절처럼 정겹고 친근
하다.
아~~�옛날이여!

<사진·田敏照 회우>

‘대한언론인회30년사’간행·발간위원명단

← 1면에서 계속
봄이오는소리

눈을 들어 먼 산을 바라본다.�산봉우리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조는 듯
흐느끼는 듯 스스로의 가슴 골짜기를 수없이 오르내리며 겨울이 가는지
봄이 오는지 부질없는 세상사 알 바 아니라는듯 그저 무심하다.�사위를
두루 살펴보아도‘희망’이 보이지 않는 병든 정치(政治),�비뚤어진 독선
(獨善)�탓이 아닐까,�진부한 표현을 빌리자면 역시 춘래불사춘(春來不似
春)에 다름 아니다.�������
이미 지난달에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눈앞인데 봄은 왜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그러나 계절의 순환은 어김없는 법,�봄은 온다.�이미 우리의 사립문을
들어서고 있다.�21일이면 춘분(春分),�이 날로부터 낮의 길이가 밤의 길
이보다 길어지기 시작한다.�마땅히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하늘의 뜻
이다.�바야흐로 밭 갈고 씨 뿌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풍요의 가을을 잉태하는 봄,�단지 한해 농사의 성패(成敗)�뿐 아니라
무한한 미래를 향해 대망의 문을 여는 새 봄이다.
이제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자.�칩거와 나태의 어제를 씻고 봄이 오
는 축복의 소리로 가득한 넓은 들판으로 나서보자.
또 한 해 덧없는 봄을 맞을 것인가.�‘기약의 새 봄’을 맞이할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일 수 밖에 없다.�

•간행위원회
고문 :�김광섭(金光燮)�이혜복(李蕙
馥)�신우식(申禹植)�이정석(李貞錫)
간행위원장 :�제재형(諸宰馨)�회장
간행위원 :�강승훈(姜勝勳)�김광희
(金珖熙)�김영일(金榮一)�부회장,�김호
기(金豪基)�황대연(黃大淵)�감사,�김건
이(金健二)�상임이사,�박실(朴實)�이사.
•편찬위원회

고문 :�이혜복
편찬위원장 :�김광희 부회장
주간(대표집필)�:�정운종(鄭雲宗)
이사
편찬위원 :�황대연 감사,�김건이 상
임이사,�김재영(金在英)�회우,�지용우
(池龍雨)�논설위원,�맹태균(孟泰均)
편집주간,�이상호(李相鎬)�회우.
•자문위원은 추후 위촉

♤ 타임머신 ①
‘7판’을마감하고

◀ 7판(경기판)을 마감하고 한숨 돌
린 편집국 어느 야근기자의 모습.
벽에 붙은 표어‘社勢는 강판시간
에 달렸다’는 장기영 사주 작품.    

-1973. 10. 30 한국일보



디오니소스
대한민국의음주문화가바뀌고있습니다.

당신의비즈니스에활력이넘쳐납니다.

술에대한지식과정보가여기있습니다.

일터에화합과사랑을드리겠습니다.

가정에행복을배달해드리겠습니다.

디오니소스 는당신을사랑합니다.

■판형 5*7배판, 140쪽, 전면칼라,
1권 7000원

■구독문의
전화 : 02)2279-9000, 
팩스 : 02)2279-8100
이메일 : dionysos05@empal.com

본회 산악회는 지난 24일,�시산제를
겸한 임시총회에서 새 회장에 조창화
(趙昌化)회우(사진)를 만장일치로 선
출했다.�
신임 조창화 산악회장은 신문사와
방송사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언론계의

중진이며,�활동적인 산악인이다.�
산악회는 또 후임 총무를 관례에 따라 회장이 지명
토록 일임했다.�

경향신문 OB산악회 이상호(李相鎬)회우
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산제는 지용우
(池龍雨)�회우의 축문낭독으로 시작됐는
데 제재형(諸宰馨)본회 회장은 산악회우
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금일봉을 보내 회우들을 격려했다.�
또한 북한산 비봉 산자락에서 진행된
이날 시산제에는 신아일보 OB팀(회장 정
운종)과 경향신문 OB팀(회장 이상호)이
공동으로 후원한 산뜻한 플래카드를 내걸
어 회우들의 갈채를 받았다.�

始山祭…“올해도건강하게”
산악회새회장에趙昌化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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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日 誌

• 6일 =�편집회의
•14일 =�30년사 간행위원회
•17~19일 =�설 연휴
•20일 =�30년사 편찬위원회

(2월)

♤본회내방 (2월 1~28일)

·회우 송두빈 이혜복 김영진 김윤덕 조천용
이종완 조성국 이세환 동홍석 최무룡

김호곤 김 집 남재희 여영무 김영효

나용경 현영건 이병국 홍원기 손기상

김태운 유한준 한상규 정기정 조재린

류선우 정진철 백일진 김호기 한영탁

황대연 정운종 지용우 이상호

·손님 이화수(한국JC특우회장),�박대신(<주>
동우 대표),�송영소(코네트 인더스트

리 회장),�장재환(청하물산 사장),�최

병식(서 서울JC특우회장),�이성근(명

지대 석좌교수)�최상룡(고려대 교수)

·2007년도
고귀남 고명진 고수균 구본건 구만완
김경태 김규문 김기원 김남술 김두호
김명구 김석성 김선기 김성진 김영진
김용수 김원달 김윤덕 김종범 김종하
김정기 김 집 김창구 김춘빈 김태운
김한구 김한봉 남재희 노영순 노철용
도준호 문계준 민규호 민 기 박미정
박승채 박연호 박응수 박화진 박현태
백일진 서강화 서동구 손기상 손주환
송경섭 송용식 송정제 송충섭 신성순
신정호 신현구 안광식 안성열 안종우
안종화 여구만 오근영 오양동 오정수
오판용 위상욱 유승택 유한준 윤기병
윤상철 윤양중 윤주영 은종일 이경남
이규섭 이달영 이문조 이문홍 이병국
이병천 이우진 이원영 이윤래 이자헌
이종기 이종호 이준우 이창열 이채주
이 휘 임기호 임응식 임홍빈 임판호
장기봉 전남석 전민조 정광헌 정기백
정용기 정진철 정회준 조강환 조동오
조두흠 조덕동 조덕연 조재린 조천용
주효민 최금녀 최귀조 최덕모 최상완

최서영 최신호 최종守 최재호 한기호
한동희 한영탁 허경구 현영건 현원복
현준건 홍순일 홍승국 황봉구 황순종

·2006년도
고명진 고학용 김석성 김성진 손기상
윤기병 이상호 이 휘 임기호 임응식
전민조 정진철 조동오 최덕모 황봉구

·2005년도
김성진 이상호 임응식 전민조 조동오
최덕모 황봉구
※ 김한구 2008년, 2009년 분 납부
김해도 지난 4년치 완납
이문조 지난 4년치 완납
이윤래 지난 3년치 완납

회비및찬조금은회원의긍지이며회를키우는재원입니다! 
올해는황금돼지해라서인지연초부터회비납부율이상승곡선을긋고있습니다. 

많은회우들의관심과정성에감사드립니다.

회비·찬조금은회원의긍지!

■ 회비 내신 회우

♣주소바뀌었습니다

·신동호(申東鎬)�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693�삼성1차A.�106동
901호 전화)02-261-1867

·박정하(朴正夏)�회우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48-6.�로얄팰리스A.�1003호.
·송경섭(宋慶燮)�회우 =�전화변경:
010-4748-7818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김김종종헌헌 회회우우 2200만만원원

十匙一飯

- 찬조금·발전기금기탁회우

십 시 일 반

♠부음

·이 현(李 現)회우=�1
월 26일 고대 구로병원
에서 노환으로 별세.�향
년 79세.�고인은 서울신
문 편집부 차장을 지낸
뒤 한국도로공사 공보실

장,�경원대 고문을 역임.
유족으로 부인 이인수 여사와 2남 2녀
가 있다.

“순간의 선택,�영원한 기록,�그
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
사진기자들은 보도사진을 이렇
게 표현합니다.
보도사진의세요건에서특히인
간에 대한 애정에 포커스를 맞춘
‘신문사진 인간애상(人間愛賞)’.
대한언론인회는 한국신문사진
동우회 협찬으로 2007년도‘신문
사진 인간애상’을 공모합니다.�인
간에 대한 애정을 가진 신문 사
진기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습니다.�
인간애 사진의 진수를 보여주
는‘신문사진 인간애상’에 신문
사진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한 컷의 감동’을
보여주십시오

아 래

1.�공모대상 :�2006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국
내 일간지에 보도된 사진 작품
2.�자격요건 :�‘인간애’가 넘치
는 사진 작품
3.�구비서류 :�작품(5x7)과 게재
된 신문 1부
4.�출품기간 :�2007년 2월 15일
부터 3월 10일 오후 5시까지
5.�접수처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 25번지.�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인간애 상’위
원회>�
사단법인

♧알림

신문사진

‘人間愛賞’공모

▲ 시산제를 끝낸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회우들.



어쨌거나 심 회우는 1961년 <경향신
문>�수습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
중앙일보>�정치부장·편집국장,�경향신
문 사장을 거쳐 <일요신문><우먼센스><
리빙센스><아이큐 점프>�등 16개에 이

르는 미디어를 성공시킨 잡지출판계의
거목이다.�삼성그룹 중앙일보에서 성장
한 심회우는 오랫동안 잡지출판계의
‘삼성 신화'를 꿈꾸어왔다고 한다.�

# 50넘어출판사업에도전

심 회우는 1988년 나이 50이 넘은 53
살의 나이에 출판사업을 시작했다.�대
단한 용기였다.�주변에서는 오히려 말
렸다고 한다.
어느 친구는 당시 이런 말을 했다.
“심사장,�공연히 잡지 만들어 낸다고
하다가 쪽박 차고 길거리에 나 앉는
것 아니야?"�또 일부 잡지사 사장들은
"심사장 6개월 안에 무너지고 말꺼야",
"나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젊은이를 대
상으로 한 잡지를 만들 수 있는가?"�하
는 등 이름을 거론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쓴말을 해
댔다.�
심 회우는 처음에 단행
본 출판사를 시작해 보려
고 생각도 했다.�그러나 잡
지 출판사냐,�단행본 출판
사냐를 놓고 심사숙고한
끝에 잡지 출판사를 만들
기로 했다.�단판 승부를 내
고 싶었기 때문이다.�잡지
는 한번 성공하면 승승장
구 할 수 있으나 단행본은
한 권,�한 권 가내 수공업
적인 수순과 성공단계를
올라서야 하기 때문에 업
무형태가 지지부진하고 성
공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았다.�물
론 잡지는 투자금액도 크
고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끝없는 늪 속으로 빨려 들
어가 헤어나지 못할 염려도 컸다.�
하지만 잡지,�그 중에서도 여성종합
지를 선택했다.�신문사의 출판담당 이
사,�상무를 거치면서 4년 동안 출판과
잡지 만들기를 지휘한 경험이 있기 때
문이다.�당시 심 회우가 근무하던 중
앙일보에서는 활발한 출판활동을 펼치
고 있었다.�여성종합지를 비롯해 20대
여성잡지,�하이틴,�소년잡지,�문예지,
전집물,�단행본 등 방대한 종합출판사

규모였다.�그곳에서 편집,�판매,�광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경영·관리를 했
기 때문에 출판사 사장 '수업'을 완벽
하게 해낼 수 있었다.�때문에 수익성
도 체크할 수 있었고 손익을 관리하는
안목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이런
경험과 수업덕분에 여성종합지를 선호
하게 되었고 잡지출판이란 일대 도박
을 결행했다.

# 여성지의神話…우먼센스創刊

창간을 전후해서는 TV광고도 과감히
했다.�신문광고에도 적잖은 돈을 쏟아
부었다.�당시 창간호를 네 차례나 인쇄
했으니 판매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한달동안 4
쇄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 어려움을 이해하기 힘들다.�종이를
실어 나르고,�인쇄할 때마다 판갈이를

해야 하고,�인쇄공장에서 전국 판매처에
배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한
차례 정도 증쇄를 하는 일은 있어도 네
번씩이나 인쇄를 하는 일은 월간잡지의
경우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인재를 소중히 여겨 '삼고초려'
해서라도 능력 있는 일꾼을 끌어오기
위해 몸소 스카우트 대상자의 집을 찾

아가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먼센스>는 창간됐다.
그 후로도 여성종합지의 대표적인 존재
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우먼센스의 성
공으로 회사는 탄력을 받아 성장궤도에
올라섰다.�뒤이어 <아이큐점프>를 비롯
한 만화잡지,�<리빙센스>�등 생활잡지를
만들어 냈고 <일요신문>을 인수해 성공
시켰다.�근년에는 도산 직전의 <시사저
널>도 맡아 재건의 터전을 이룩했다.�케

이블TV에도 손을 대 한동안 알찬 경영
을 했었다.�그 여세를 몰아 지상파 방송
에도 진출하려 했다.�이런 족적을 보면
심 회우는 성공한 경영자요,�손을 대기
만 하면 모두 살려놓는 신문,�잡지,�출
판의‘미다스 손’으로 손꼽힌다.�

# 영상사업까지영역확대

현재 총 사원 수 500여명,�계열회사 5

개사의 작지 않은 기업으로 성장한 서
울미디어그룹은 앞으로도 출판·신문·
방송 이외에 영상사업까지 영역을 확대
해 나가는 정보산업의 기수로 발돋움하
고 있다.�
각사업영역에는그분야마다선발,�선
두주자가 있기 마련이다.�치열한 경쟁 속
에서 살아남아 정상에 올라선다는 것이
어찌쉬운일이겠는가?�방대한자금,�우수
한인력,�경쟁을뚫고나갈뚝심등등…
심 회우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없었
다면 오늘날의‘서울미디어그룹’은 존
재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
정하고 있다.

# 에피소드하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던 심 회우.
신부에 대한 매력보다 산
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던
지 혼자서 이틀 동안 한라
산 곳곳을 돌아 다녔다고
한다.�참으로 간 큰 남자였
던가 보다.�아무리 산이 좋
기로 신혼여행에서 신부를
호텔에 홀로 남겨둔 채 또
다른 애인(?)과 밀회를 즐
겼으니.�지금도“가장 오래
된 친구가 누구냐”고 묻는
다면 서슴없이‘산’이라고
대답할 만큼 산을 좋아한
다.�설악산만 50회 쯤 등
반,�인생 역정에서 고민과
절망을 느낄 때마다 등산
을 했기 때문이라고.

# 에피소드또하나.

1983년 5공 시절 외압으
로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사)에서 출판담당 이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시국에 관련된 비
판기사가 자주 나가 속된 말로 정부에
찍혔기 때문이다.�발령 나기 전날 그 같
은 기사를 유독 돋보이게 키운 편집자
를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인사내막을
밝히자 미안해하는 그 기자에게“나 때
문에 위축되지 말고 소신을 계속 지켜
나가라”고 격려했다고 한다.�언론인 심
회우의‘언론관’을 읽을 수 있는 대목
이다.�<筆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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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旗手로도약”서울미디어그룹

“멀티미디어산업의기수로도약”

한국의 '머독'(홍콩의언론재벌)을꿈꾸어온서

울미디어그룹(Seoul Media Group) 회장 심상기

(沈相基) 회우. 요즘마음이편찮다. 시사저널금

창태(琴昌泰) 사장과 기자들과의 편집권을 둘러

싼기사갈등이파업사태로번져오너로서마음고

생을하고있기때문이다. 

진정한‘독립언론' 의지로 시사저널을곧추세

운 심회장이 아이러니컬하게도‘독립언론‘의 시

련을회사안에서겪고있다. 심회장은시사저널

을 '자본과권력'으로부터자유로운독립언론으로

만들겠다는 뜻에서 법인의 이름도 독립신문사로

정했던경영인이아닌가.

·회우업체탐방·회우업체탐방

한 부인이 성생활에 무능한 남편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

다 비아그라를 한통 구입했다.�남편도 회춘이 된다는 사실

이 즐거워 아무런 처방도 받지 않고 덥석 그 약을 받아먹었

다.�그런데 남편이 며칠 후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아이고,�아이고.�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대성통곡을 하며 부인이 하는 말,

“죽은 놈 살려 놓았더니 산 사람이 죽어버릴 줄이야.�아

이고,�내 팔자야.”

겨우살려놓았더니재미마당

一笑一少

一怒一老

‘한국의머독’을꿈꾸어온沈相基회장

신문, 잡지, 출판계의‘미다스손’

·서울미디어그룹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 신문과 잡지.

서울미디어그룹 회장
沈相基 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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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평은본회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아침저녁판치는不倫드라마
영화에서도 한 물 간 소재인‘혼
외정사’불륜드라마가 요즘 브라운
관에서 극성을 떨고 있다.�얼마 전
까지만 해도 TV드라마에서 간통 같
은 소재는 유리병처럼 조심스럽게
다뤘다.�그것은 공영방송의 체면도
있었겠지만 TV드라마는 안방극장
상영으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가
족의 가치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
다.�그래서 혼외정사 표현도 상징적
으로 처리했지 구체적인 행동을 보
여주지는 못했다.�그러나 최근엔
TV드라마가 결혼한 남녀의 혼외정
사 불륜과 설득력 없는 이혼을 노
골적으로 방송하고 있어 도시문명
의 퇴폐현상을 여과 없이 선도하고
있는 인상을 느꼈다.
MBC�TV는 오후 7시 40분 초저녁
시간대에 새로운 일일연속극을 신
설하고 항간의 유행어를 그대로 이
식한‘나쁜여자 착한여자’를 방송
했다.�이 연속극은 놀랍게도 첫 회
에서 3회까지 연속해서 혼외정사
장면을 보여줬다.�결혼한 남자의사
와 역시 결혼한 여자의사는 호텔
세미나 장을 살짝 빠져 나와 룸에
서 만나 포옹하고 침대로 쓰러졌다.
또 귀가 길에는 두 사람의 아지트
인 별장 소파에서 깊게 포옹하고

소파 위로 겹치면서 넘어졌다.�비록
전에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현재는
엄연한 유부남 유부녀인 이들의 혼
외정사 장면을 첫 회 한번도 아니
고 연달아 3회를 보여준 것은 드라
마 전개의 필연성을 뛰어넘어 시청
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화제를 불
러일으키려는 의도성이 숨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혼외정사는 물론 TV드라마의 소
재가 될 수 있다.�그러나구체적인
묘사는 심야시간대라면 몰라도 한
가족이 모여서 보는 초저녁 시간대
에는 조심하는게 공영방송의 자세
아닌가.�MBC가 초저녁 시간에 자극
적인 소재의 일일극을 방송한 숨은
뜻은 아마도 밤 9시 메인 뉴스를 겨
냥한 사전포석일 것이다.�혼외정사
를 내용으로한 자극적인 드라마
‘나쁜여자 좋은여자’바로 뒤에 코
미디물‘거침없이 하이킥’이 이어
지고 밤 9시 메인 뉴스가 방송된다.
MBC는 메인 뉴스 시간까지 시청자
의 채널을 고정시키기 위해 1시간
의 골든아워를 드라마로 채우고 그
것도 부족해서 드라마의 기치화를
선도하고 튀는 코미디물로 공영방
송의 이름을 잃어가고 있다.�MBC가
밤 9시 뉴스의 시청률 탈환을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공영방송의 영혼까지 팔
수는 없지 않은가.
MBC�TV�아침 8시 드라마‘있을
때 잘 해’도 불륜으로부터 출발했
다.�새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딸 낳고,�부모 공경 잘 하고,�살림
잘 하는 아내를 위자료 한 푼 없이
쫓아낸다.�그것도 부족해서 이혼한
아내에게 좋은 남자가 생기자 추근
거리고 훼방까지 놓는다.�이 드라마
는 극 전개가 엉성할 뿐만 아니라
스토리 시효가 바닥을 쳤는데도 엿
가락 늘이기에 수고를 보태고 있다.
임종을 넘긴 드라마는 전파만 낭비
한다.
KBS�2TV�주말드라마‘행복한 여
자’는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가
난한 집 딸과 결혼한 부잣집 아들
은 우연히 동창 여자를 만나 너무
쉽게 혼외정사에 빠진다.�이제 한국
의 TV�드라마는 설득력이나 어쩔
수 없는 필연성 없이도 한 잔의 커
피 마시듯 불륜에 빠지는 일상을
보여준다.�다만 SBS�TV�금요드라마
‘소금 공주’는 병든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남편의 친구에게 2억
원을 받고 혼외정사를 한다.�사연은
다르지만 로버트 레드포드·데미

무어 주연의‘은밀한 유혹’과 비슷
한 유형이다.
성의 개방 시대에서 혼외정사는
현실적인 TV드라마 소재임에 틀림
없다.�그러나 가족이 모이는 초저
녁 시간에 별장 입구에서 만나자마
자 키스하고,�서로 껴안고,�집안으
로 들어가서 곧바로 소파에 자빠지
고,�식사하다가 장난치면서 또 키
스하고 혼외정사 하는 장면을 15세
시청가 등급에서 할아버지와 며느
리와 손자가 함께 봐야 하겠는가.
D�H�로렌스가‘차탈레이 부인의
사랑’을 탈고하고서도 8년간 조국
인 영국에서 출간하지 못하고 프랑
스로 가서 출판한 이유를 공영방송
드라마 제작진은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그리고 아울러 BBC가 제
작한 드라마의 유형도 살펴보기 바
란다.

뉴스따라춤추는대통령주변
화호유구(畵虎類狗).�호랑이를 그
리려다 이루지 못하면 도리어 개와
비슷하게 된다는 말이다.�노무현 대
통령의 잦은 개헌발언과 부동산 정
책,�대통령선거 관련 등 뉴스 언저
리는 순후한 답은 내놓지 못한 채
까까머리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뉴스
초점의 근원적인 처방은 과연 없는
것인가?�더욱이 뉴스가 주는 계층
간의 위화감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이 또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노무현대통령은 이탈리
아 방문중인 지난 2월 15일 로마 동
포 간담회에서“우리가 6자회담에
서 북한에 다 주더라도,�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북한 핵문제는 해결
해야 한다”며“그래도 결국은 남는
장사다”고 했다.�이런 이상한(?)�낙
관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참모들의
잘못된 보고 탓인가,�조급증 때문인
가?�김정일‘배포’만,�무작정한‘친
북’만 키워주는 북한의 요구를 모
두 들어 줄 땐 14조원이 드는데 우
리재정이 이렇게 튼튼한가.�대통령
의 비뚤어진 의식을 비판하는 언론
을‘시비를 위한 시비’라고만 말할
일이 아니다.�대통령의 의무 중 하

나는 품위있는 언어로 국민의 자긍
심을 높이는 것이다.�오만한 언행과
‘오버’는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된다.
본분 모르는 이병완 대통령비서실
장의 예의없는 발언도 문제성 짙다.
나서지 않아야 할 곳에 나와 주위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꼴불
견이다.�비서실장이란 책무는 대통
령이 바른길을 가도록 보좌하는 것
만으로도 모자랄터인데 툭하면 강
연 한답시고‘뒷말’을 자초하기 일
쑤이고 더 나아가 야당 대선주자들
에게까지 딴죽을 건다.�이병완 실장
은 어느 강연자리에서 한나라당 대
선주자들을 겨냥,�“대통령이 되면
개헌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
문에 거짓말이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아래서의 개헌에 대해
서는 다수국민 뿐 아니라 여당 탈
당파까지 반대하는데도 개헌에 행
정력과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옳기라도 하단말인가.�청와대 뜻대
로 안되니까 악담이나 하자는 것인
가.�위정자들은 역사의 평가를 누가
하는지를 기필코 알아야한다.�대통
령선거 전초전이 가열화되면서 예
비후보들의 캠프도 참모와 책사들
로 붐빈다.�특보다,�자문위원이다며
이들은 후보의 선거전략과 공약개

발에 깊이 관여한다.�물론 이들은
선거에서 이기면 정권의 뼈대를 이
룰 사람들이다.�그러면 각 캠프는
이들의 면면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후보는 물론이고 후보를 둘러
싼 사람들의 성향과 비전까지도 알
아야 유권자는 좀 더 정확히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 선거
는 후보 개인간 대결이 아니라 후
보를 정점으로 한 예비 집권세력간
의 경쟁이 돼야한다.�그렇게 함으로
써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언론에
막말을 쏟아냈다.�출입기자들과의
자리에서“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
하면 우리도 악의적으로 대응하겠
다”고 설파했다.�공정거래위원장이
언론에 불만이 있더라도 언론을 이
토록 모독,�폄훼할 권리까지 가진
것은 아니지 않을까.�헌법재판소의
결정 비웃은 신문법대체법안이 공
존-나눔의 가치를 절실하게 한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시장지배적사
업자 등 핵심조항에 대해 위헌결정
이 내려진 신문법의 대체법안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용어를‘대
규모 신문사업자’로 바꿨을 뿐 발
행부수와 영향력이 큰 신문에 대한
규제원칙을 유지해 여전히 위헌소

지를 남겼다.�신문법이 공정거래법
보다도 강한 규제를 특정신문에 가
하고 신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
재의 결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눈가림 개정안’이란 중평이다.�
D일보 1면 내리다지기사 제목
‘쑥쑥집값-뚝뚝환율’표현이 쉽게
시선을 끈다.�남북정상회담에 애걸
복걸하는 이유가 뭔가.�북한에 그렇
게 속고도 새삼 정상회담을 추진하
는 가깝고도 먼 곳의 이유가 헤아
려지지 않는다.�북한은 일언반구 대
꾸도 않는데 국가 지도자들이 돌아
가며 애걸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국
민 자존심을 꼭 구겨야 한단말인가.
북에선 남조선 문제만이 아니라며
한나라당 집권 막아야 한다고 담화
까지 냈다.�친북단체도 북한주장
‘확성기’로 반(反)�한나라당 투쟁에
화력을 총 집중하고 있으니.�

잦은발언…‘호랑이’그리려다‘개’를

‘쑥쑥집값-  뚝뚝환율’제목눈길끌어

婚外情事장면한번도아니고3회계속

‘性개방시대’라지만가족함께보기엔…

金 鍾 憲

·본회 논설위원
·신문평론가

金 和

·본회 논설위원
·방송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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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여름철의 어느 날,�서울
의 일간신문사 과학부장 R는 중앙관
상대장(약칭 대장)으로부터 저녁을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같은 중
고교를 나온 그들은 가끔 만나 식사
를 하면서 선후배간의 훈훈한 정을
나누는 사이였다.�하지만 그날 저녁
대장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인사
를 나누고 대좌 하자마자 대장의 감
정은 폭발했다.�
“야!�너 아무개야!�선배를 어떻게
보느냐!�네 눈에는 우리가 청개구리
보다 못한 인간으로 밖에 보이지 않
느냐?”
버럭 소리를 지른 대장은 분을 참
지 못해 의치(義齒)까지 뽑아 들면서
주먹으로 탁상을 내리쳤다.�대장을
격분시킨 것은 날씨예보도 제대로 못
하는 관상대를 청개구리보다 나을 것
이 없다고 빗댄 그날 석간지 기사내
용이었다.�대장은 국교가 없어 꼭 필
요한 이웃나라 기상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다 나라가 가난해서 슈퍼컴퓨
터 구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
에서 정확한 예보를 내려고 애쓰는
관상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만한 사람,�그것도 평소 가장 가깝다
고 여긴 후배가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40여년의 세월이 가면서 이웃과의
국교가 터서 기상정보를 얻기가 쉬
워지고 5천억원이나 하는 슈퍼컴퓨
터까지 갖춘 오늘날,�기상예보에 대
한 만족도는 어떨까?�예보가 빗나가
면 사람들은 그 비싼 슈퍼컴퓨터를
갖고도 왜 맞추지 못하느냐고 아우

성이다.�하지만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계산을 빨리 한다고 해
도 수치예측모델이 빗나가면 기상예
보는 틀리게 마련이다.�문제는 종래
모델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변수의
등장이다.�그것은 변화무쌍한 기상이
변을 가져오는 지구온난화(溫暖化)
현상.�격증하는 이산화탄소가 그 원
흉이다.
산업발전과 인구팽창,�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화석연료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구의 온난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런 추세가 계
속되면 남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려
불어난 바닷물이 해안도시를 덮고
뉴욕‘자유의 여신’의 턱밑까지 올
라갈 때,�열대가 북상하여 온갖 열대
질병이 한반도는 물론 시베리아까지
번지고 사시사철 홍수와 한발 그리
고 혹서와 혹한 등 이상기상에 휘말
려 마침내 지구의 생물은 멸망의 위
기를 맞는다.�결국 기상이변은 인간
의 자업자득과(自業自得果)라고 하
지만 그 해법을 찾아 자손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주어야하는 것도
오늘을 사는 인간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지
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그의 퇴임 날
짜를 세는‘부시 카운트다운 시계’
(Bush�Countdown�Clock)�까지 등장
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캘
리포니아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닐 쿠
니티가 만든 이 명함크기의 시계는
부시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퇴임까지
남은 시간을 날짜,시간,분,초 단위까
지 알려준다.
‘우리의 국가적 악몽은 곧 끝난다’
는 글도 새겨져 있다.
개당 가격은 9.95~11.98달러(약
9400원),�쿠니티씨는“지난해 3만개
가량 팔려 나갔을 정도로 인기가 높
다”면서“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구
입했다”고 말했다.
‘부시 카운트다운 시계’는 2007년
1월29일 현재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
기까지 720일이 남았음을 알려준다.
한편 동아일보는 2007년 2월 3일자
이홍우의‘나대로선생’에서 노통은
며칠 남았지?�이럴 수가 !�386일…
이라는 4컷 만화를 게재했다.
퇴임을 불과 386일 남겨둔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벽두부터 정치적 공세
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열린우리
당 탈당러시로 진보진영 전체가 외형
상 불리해 보이는 현재의 여건 속에
서도 희망을 계속 살리고 있기 때문
이다.
열린우리당이 혼란 상황에 빠진 가

운데 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
등의 정치이슈 및 굵직한 정책 어젠
다를 제시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제2의 국토 균
형발전계획 같은 것들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와 기업도시건설
등 이미 벌여놓은 각종 개발사업이
넘쳐 나는데 또 무슨 개발사업을 쏟
아내려고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개발사업
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벌이는 것 자
체가 비현실적이다.�참여정부 들어

내놓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목건
설 투자규모는 2030년까지 116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또다시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가하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지 의심스럽다.�기업들의 외면
을 받고 있는 기업도시처럼 사업주체
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
임기 말을 앞둔 정권이 다음 정권
에 모든 부담이 돌아갈 대형 장기 개
발 프로젝트를 쏟아 내는 것은 도리
가 아니다.
한번 발표된 사업은 번복하기 어렵
고 번복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따
른다.
벌여놓은 사업들 만이라도 제대로
마무리해서 다음 정권이 짊어질 짐
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이 예의이자
순리다.
국민은 지금 하루하루가 고통스럽
다.�매사 국민과 반대로만 나가는 대
통령의 독선과 착각 때문이다.
대통령은 10%대 지지율 속에서도
국가를 균형발전 시키겠다며 전국을
헤집어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허
허벌판에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내
다버린 후유증도 두고두고 다음정부
의 짐이 될 .것이다.�이제 임기 말에
굵직한 정책 어젠다를 제기하기엔 너
무 늦었다고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玄源福
·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
과학부장·논설위원

인간의自業自得

‘온난화’해법찾아야

地球가산다

천상기
·본회 회우
·경기대 초빙교수

인기없는부시처럼

잔여임기‘카운트다운’

아쉬움왜못줄까?

“

”

“

”

기상異變!관상대탓할수도없고…

‘盧대통령시계’는지금몇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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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街

한겨레‘편집국장파동’

鄭泰基사장사의표명

한겨레의 편집국장 전격교체가
대표이사의 퇴진으로 이어졌다.�
한겨레 정태기(鄭泰基)�사장은
2월 13일 임원회의에서 사의를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12일
곽병찬 편집국장 후보에 대한 임
명동의 투표가 부결로 처리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투표자 150명 가운
데 찬성 73표,�반대 72표를 얻어
과반수인 76표를 넘지 못해 고배
를 마셨다.�무효표는 5표,�투표율
은 76.1%였다.�
정 사장은 자세한 사퇴의 변
은 나중에 따로 밝힐 것으로 알
려졌다.�
한겨레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의가 공식으로 받아들여지기
까지 이사회 등을 통한 절차가
남아있으나 대표이사의 유고는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가 물러나면서 직무대
행은 이사 가운데 서열 1위인 김
효순 편집인이 맡게된다.�
한겨레는 3월 17일 예정이었던
정기 주주총회를 31일로 연기해
대표이사 선거 체제에 들어간다.�

방일영문화재단이사장
조연흥전조선일보전무선임

방일영문화재
단은 2월 21일
제28차 정기 이
사회를 열고 신
임 이사장에 조
연흥(曺然興)�이

사를 선임했다.�조 이사장은 고
당 조만식 선생의 막내 아들로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조선
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총무국
장,�제작국장,�전무를 역임했다.�

스포츠한국사장에朴珍列씨

스포츠한국은
지난 2월 11일
박진열(54·朴珍
列)�한국일보 상
무이사를 신임
사장에 선임했다.�

박 신임 사장은 지난 1978년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해 LA특파
원,�사회부장,�논설위원을 거쳐
한국아이닷컴 대표이사,�한국일
보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스포
츠한국은 또 9일자로 상무이사에
서태한 이사를 선임했다.

신문협부회장김문순·조환길씨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김문순 조선
일보 발행인，조환길 매일신문
발행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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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론자들은 제 5열처럼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이다….”
미국의 반전주의자들은 후자쪽이라는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또 기독교와 반전주의는 다르다고 강조하고,�기독교
의 중립주의를 비판했다.
이승만은 마지막 제 15장에서 현재의 위기상황을‘민주
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결이라고 규정하고,�미국의 역사
적 책임을 강조했다.�그는 전체주의국가들에는 주축국(일
본,�독일,�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독
전을 수행하고 있는 소련도 포함시켜서 논리를 전개했다.�
이승만이 주장하는 미국의 역사적 책임의 근원은 미국
이 1882년에 조선과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일방적으
로 파기하고 1905년 일본이 한국을‘보호국’으로 만드는
것을 방조한 일이었다.�이승만은 그때의 일을 길게 설명
하고,�그것이 제2차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
다.�그러한 주장은 일반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대지(大地)’(1931)의 작가 펄 벅(Pearl�Buck)의‘일본,�그
가면의 실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평은 그러한 반응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무서운 책이다.�나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면 좋겠으나 오직 너무 진실인 것이 두렵
다….�나는 이박사가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곧 미합중국이 수치스럽게도 조-미수호조약을 파기
하고,�그럼으로써 일본의 한국약탈을 허용했다고 말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이박사는‘이것이 큰 불이 시작되
는 불씨였다’고 말하고 있는데,�나는 이 말에 정말로 두
려움을 느낀다….”

# 국제정치에대한해박한지식보여줘

‘일본,�그 가면의 실체’에는 이승만의 일본과 국제정치
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독립협회 활동이
래로 그의 체질이 되어있는 선동가의 기질,�오랜 언론활
동을 통하여 연마한 문장력과 탁월한 영어구사력이 남김
없이 드러나있다.�그 특유의 인상적인 비유법은 그의 주
장의 설득력을 더해준다.�외국인들이 조약상의 권리를 계
속 누리게 해둔 채 중국의 상업중심지들을 점령하는 것
은 일본인들에게는 사자떼가 몰려다니는 소 목장을 지키
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지금 미국 민주
주의는 전체주의의 바다 가운데 떠있는 한점 섬이라고도
적었다.�그는‘서문’에서 다가오는 미-일전쟁을 산불에
비유했다.
“연기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산불은 저절로 꺼지지
않는다.�불은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몇 해
전에는 여러분은 임박한 재난에 대하여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을 들었을 뿐이다.�그만큼 불은 멀리 있었다.�그것

기반인 극단적인 국수주의 내지 군국주의의 특성을 그들
의 건국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자세히 분석했다.�그리
고 그러한 일본 군국주의의 세계제패의 구체적 계획서가
바로‘다나카(田中)메모리얼’이었다면서 제 2장에서 이
세기의 괴문서를 특별히 논평했다.�그는‘다나카 메모리
얼’이 히틀러의‘나의투쟁’이 독일인들에게 갖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일본인들에게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
만이 인용한 마크 게인(Mark�Gayn)의 기사에는 이 극비
문서를 복사해서 중국인에게 넘겨 준 사람이 한국인이었
다고 적시되어 있어서 특히 흥미롭다.�‘다나카 메모리얼’
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도 국제적으로 심심찮게 논란거
리가 되었다.�

# 미국의反戰主義者들을신랄히비판

이승만은 일본인들의 침략전쟁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은 외국신문기자들과 선교사들이고,�따라서 일본군국주의
자들은 이들이 가장 먼저 추방되어야 할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제 5장과 제 6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자유언론의 개념은 일본의 정치사회제도와는

언제나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이승만은 적었다.�그러면서
1940년 7월에 도쿄에서 55시간동안 일본경찰로부터 고문
을 당하고 사망한 로이터통신의 멜빌콕스(Melville�J.�Cox)
기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이승만은 또 일본인들은 선교
사들이 어디든지 다니면서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목
격할 뿐 아니라 그들이 퍼뜨리고 있는 서양의 민주주의
정신은 자기네의 천황중심주의(Mikadoism)생활에 해독을
끼치고,�그들이 선교하는 종교는 일본인들이 맞는 불교와
신토(神道)에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선교사들을 배척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기독교가 일본인
들로부터 얼마나 박해를 받아왔는지를 길게 서술했다.�이
승만은 국제연맹의 9개국 회의 및 해군 군축회의 등에서
의 일본의 태도,�일본의 대미선전과 미국인들 반응의 문
제점 등을 차례로 논급한 다음 제 13장과 제 14장에서는
미국의 반전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그는 먼저 미
국의 반전주의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자신의 경험
을 들어 실감나게 설명하고나서 반전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 大地작가펄벅 書評에서극찬

“나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인도주의 원칙에서 같은 인
간에 맞서서 무기를 들 것을 거부하는‘양심적 전쟁거부
자’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방위,�국가의 명예,�또는 국가의 독립을 위한 것인지 아
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전쟁을 거부하는 투쟁적

# 최초일간지‘ 일신문’창간한언론인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雩南 李承晩)은 정치인이
기 이전에 언론인이었다.�그는 1898년 4월에 이 나라
최초의 일간신문인‘ 일신문’을 창간함으로써 이 땅
에 일간지시대를 열었다.�스물네살때의 일이다.�그때
까지‘독립신문’은 주3회 발행되고 있었다.
이승만은 1899년 1월부터 5년7개월 동안 영어생활
(囹圄生活)을 하면서 여러가지 괄목할만한 활동을 했
는데,�그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01년 2월
부터 2년3개월동안‘제국신문’의‘논설’을 써 내보낸
일이었다.�감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간지의 논설을
집필한 사실은 세계신문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
다.�이때에 쓴‘제국신문’의 논설들은 젊은 이승만이
이상으로 생각한 기독교 국가의 비전—그것은 미국을
본으로 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근대국가상이었다—를 설파한 것이다.�유명
한‘독립정신’은 이때에 쓴‘제국신문’의‘논설’들을
뼈대로 하여 새로 쓴 논설집이다.
이승만은 독립운동도 주로 언론활동을 통하여 전개
했다.�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정열을 쏟아 펴냈
던‘태평양잡지’에는 그의 애국심 뿐만 아니라 폭넓
은 지적 관심과 글재주를 보여주는 많은 글들이 실려
있다.�그러나 이승만이 일생동안 펴낸 책은 다섯권
밖에 되지 않는다.�한성감옥서에서 작업한 번역서
‘청일전기’(1917)와‘독립정신’(1910),�1910년의 105
인사건에 관해서 쓴‘한국교회핍박’(1913),�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논문을 그대로 출판한‘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림(Neutrality�as�Influenced�by�the�United�States)’
(1912),�그리고 이‘일본,�그 가면의 실체(Japan�Inside
Out)’(1941)가 그것이다.�이 책들은 모두 미국에서 출
판되었다.�그 밖에 그의 옥 중 한시집인‘체역집(替役
集)’(1961)이 번역 출판 되어있다.�

# 일본인들의전쟁심리자세히분석

‘일본,�그 가면의 실체’는 유럽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 발발한 직후인 1939년 가을부터 1941년 봄까지 이
승만이 워싱턴에 있으면서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다.
통계 등의 자료수집은 임병직(林炳稷)이 도왔다.�이
승만이 쓴 영문원고를 프란체스카가 타이핑했는데 출
판사에 넘길때까지 프란체스카는 전문을 세번이나 다
시 타이핑하느라고 손가락이 짓물렀다.
‘일본,�그 가면의 실체’에서 이승만은 중국을 점령
한데 이어 동남아시아로 침략행군을 멈추지 않고 군
국주의 일본은 그들의 세계 제패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하여 머지않아 대미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전망하
고 미-일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힘으로
일본을 제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다.�이승만
은 그의 이러한 주지를 15장으로 나누어 설득력있게
설명했다.�먼저 제 1장에서는 일본인들의 전쟁심리의

美·日전쟁예언한베스트
<일본, 그가면의

“늦추는것은해결책아니다.

산불은저절로꺼지지않는다.”

다가오는전쟁을산불에비유하며

미국의각성을촉구한

“무서운책”
◀ 1941년 7월에 뉴욕의 플레밍 H. 레벨사에서 출판한 李承晩의
영문저서 <일본, 그 가면의 실체>

李承晩박사영문저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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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치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
럼 여겨졌다.�얼마 뒤에 여러분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올라가는 연기를 보았고,�구름에 비치는 타오르는 불
길을 보았으며,�때로는 심지어 불타는 나무들의 툭탁
이는 소리까지 들었다.�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걱정
하거나 놀라기에는 아직도 먼 곳에 있었다.�이제 모든
것은 달라졌다.�여러분은 벌써 불기운을 느끼기 시작
했다.�불길은 여러분의 안락을 해칠만큼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연기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는 말은 그 뒤로 이승
만의 중대한 결단의 고비때마다 강조된 슬로건이 되
었다.

# 진주만기습에“李承晩은예언자”로평가

‘일본,�그 가면의 실체’는 미국인들이 일본군국주의
의 실상을 깨우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승만 자신을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
었다.�그리고 그것은 재미동포사회에서 그의 명망을
새로이 제고시키는 것이기도 했다.�이승만은 이 책을
루스벨트 대통령과 부인 엘리노아여사,�스팀슨(Henry
L.�Stimson)육군장관에게는 우편으로 보내고,�헐(Cordel
Hull)국무장관에게는 극동국의 혼벡(Stanley�Hornbeck)
박사를 통해서 보냈다.�오랜 교분이 있는 혼벡은 이
책을 읽고 정정해야할 곳을 지적해 주었다.
‘일본,�그 가면의 실체’의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미
국인도 없지 않았으나,�책이 출판되고 다섯 달 뒤인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기습적인 진주만 공격이
있자 이승만은 예언자라는 칭송을 받았고 책은 베스
트셀러가 되었다.

베스트셀러
가면의실체>

·글 孫世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국회의원 (3선)
·저서 : ‘이승만과 김구’등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왜 유신을 했는가?’,�‘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왜 자주(주체사상)라는 이름의 고립정
책으로 북한을 세계 최빈국(最貧國)으로 만들었는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왜 주
사파(主思派)의 세력이 쇠퇴하지 않는가?’그리고 최
근에는‘노무현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되었는가?’라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저자 이덕주(李德柱)�회우는 민주화투쟁으로 민주주
의를 쟁취한 후 국민투표로 당선된 김대중,�노무현 정
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북한이 위협’이라는 전제가 없어지고 세
계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가해도 현 정권은
북한을 변호하는데 정신이 없고 미국을 통일의 걸림돌
로 여기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최근 들어 데모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수만
명 몰려들어“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이들이 절규하는 내용은“젊은이들은
북한의 정체를 제대로 인식하고‘친북반미’세력의 선
동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이러한 세대 간의 좌우대립은 60년
전 해방 직후에 벌어졌던 좌우대립의 연장선상이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에서 좌우대립은 세월이 흘러도
이처럼 끝없이 전개되고 종결을 짓지 못하는가?
이렇게 의문이 가는 역사의 토막들을 이해하기 위
해서 저자는 기성세대든 젊은세대든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란다.�역사를 있는 그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가감
없이 냉철한 이성으로 다시 되씹어 보고 역사의 방향
을 제대로 잡아가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뜻에서 이덕
주 회우는 <한국현대사비록(韓國現代史秘錄)>(기파랑)
을 통해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0년간의 현대사를 다시 정리했다.�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현대사 책들처럼 표
면적인 사건의 나열이거나 이론 중심의 학술지와는 다
르다.�정치의 뒷면(裏面)�이야기를 곁들여 보통 사람들
도 소설을 읽듯이 재미있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

대사를 기록했다.�실제
로 있었던 일화들이 더
욱 현실감을 주어 멀게
만 느껴지던 역사적 사
건들이 생동감 있게 다
가 온다.�정치의 뒷면
이야기와 함께 쓰인 역
사책을 읽다 보면 소설
보다 더 재미있게 역사
를 읽게 되고 이해하기
쉽다.�실제로 있었던
사실은 가공된 이야기보다 훨씬 더 현실감이 있기 때
문이다.�
특히 금년은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대통령 선거의 해이다.�이번에는 국민들이 올바
른 판단을 내려 그동안 헝클어졌던 국정이 바로 잡혔
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꿔주고 싶은 저자의 마음이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정치의뒷면이야기로재미를더한한국현대사

발로쓴‘역사있는역사소설’

인류역사상 최고의 명장을
뽑으라면 떠오르는 인물 가운
데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칭기스칸’이다.
1995년 미국‘워싱턴포스트’
지는 지난 1천년간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칭
기스칸을 꼽았다.�서양에서조
차 인류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
물로 평가받고 있는 칭기스칸.
알렉산더 대왕,�나폴레옹,�히
틀러,�그들이 정복한 땅을 합
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정복
했던 대 칭기스칸!�800년 전에 과연 무엇이 그 유일무이
한 위업을 가능하게 했을까?�
구종서(具宗書)�회우가 펴낸 <세계의 정복자 대 칭기
스칸>(청미디어)은 이러한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준다.
이 소설은 몽골의 고려침공의 배경이 되는 칭기스칸의
인간과 역사를 다룬 작품이다.�세계의 지배자 칭기스칸은
권력사관 영웅사관을 설명하는 적절한 인물이다.�실제로
역사추동의 요소인 정신과 지혜를 갖추고,�그 소유자들을
동원하여 생산력을 통제하여 초원의 권력을 장악한 뒤,
자기가 뜻하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여 초원을 통일했다.
이 철인 테무진은 인구가 적고 가난했던 통일몽골이 천

하의 대국이었던 동사이아의
금나라와 서아시아의 코라슴을
정복하고 다시 서양의 유럽을
마음대로 유린하여 한 세기동
안 유라시아를 지배한 당시의
상황을 통해 칭기스칸의 역사
를 재평가 하고 있다.
이 소설은 특히 작가가 르포
기사를 쓰듯 4년 동안 그 넓은
제국의 흔적을 누비며 촘촘히
기록한 답사여행기를 매권마다
수록하였다.�모래바람을 맞아
가며 몽골 고비사막을 헤매고

칭기스칸이 죽은 중국의 육반산,�내몽골 유적지,�몽골족
의 발상지인 바이칼 등을 답사하여,�칭기스칸의 숨소리를
생생하게 접목시켜 들려주고 있다.�이처럼 현장답사를 빠
짐없이 하여 역사소설에 대한 작가의 지론대로‘역사 있
는 역사소설‘을 보여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나
와 있는 칭기스칸 관련 자료를 총망라하여 매권 끝에 참
고문헌을 제시하였으며 중요사항은 해당 쪽 하단에 각주
를 달아 설명하여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였다.��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역시 정복당했지만
그의 뛰어난 전술전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패
배자입니다.�칭기스칸이 남긴 조직관리법·가치관 등은
오늘날에도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현대사비록>  李德柱지음

<세계의정복자대칭기스칸1~4>  具宗書지음

◀ 지난해 7월 몽골 울란바
토르에서 열린 몽골건국
800주년 기념 행사에서
몽골 군인들이 전통 전
투복을 입고 칭기스칸
500기마대 모습을 재현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칭기스칸의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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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이만들어가는내일은
생명을더존중하는내일입니다.
사람을위해약이있고
생명을위해약이있기때문입니다.
중외제약은글로벌헬스케어기업이되기위해
먼저생명을가장존중하는기업이되고자합니다.
Global HealthCare Company- 중외제약

첫째도둘째도생명입니다

•중외제약은수액제를비롯한필수의약품개발로국민건강을선도합니다.
•중외제약은글로벌기준의R&D기술력으로획기적인신약을창제하고있습니다.
•중외제약은감기약화콜, 빈혈약훼럼으로널리사랑받고있습니다. 
•중외제약은홀트장애인합창단‘영혼의소리로’와‘찾아가는음악회’후원등문화나눔을실천합니다. 
•중외제약은건강과관련한모든것을제공하는글로벌헬스케어컴퍼니를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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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자랑하는 그들의 사회주의수준이 이 정도로
유치한가하는 서글픔이 생겼다,�나 뿐 아니라 그때 평
양에 함께 갔던 취재기자들이 모두 보고 느낀 북한의
실상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 5·16 직후해프닝‘朴코프사건’

끝으로 나의 취재비망록에서 하나 더 쓰고 싶은 것

이 있는데 그것은 곧‘박코프 사건’이다.�4·
19혁명으로 경향신문이 복간되자 나는 서울신
문을 떠나 경향신문 정치부기자로 자리를 옮
겼다.�국회·정당 담당으로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 5·16�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국회와
정당이 모두 해산되고 말았다.�모든 신문의 정
치부 기자들은 졸지에 출입처를 잃고 실업자
가 될 처지였다.�이때 생겨난 것이‘재건국민
운동본부’였는데 이 기구가 국회건물을 그대
로 사용하게 되었다.�할 일 없이 놀고 있던 국
회출입기자들은 이래서 모두 재건운동 출입기
자가 되었다.�그 때 재건운동 본부장은 유진오
(兪鎭午)씨였다.�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
옛 국회출입 기자들은 기자실에 나와 바둑을
두는 것이 고작이고 계엄령 때문에 기사는 발
표문만 쓰는 신세에 만족해야했다.�이렇게 되
니 자연 군사혁명에 대한 비판과 험담이 오가
게 되었다.�쿠데타 주역인 박정희(朴正熙)소장

과 그에게 협력하고있는 유진오씨에 대한 비평도 거
세어졌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기자들
입에서는 박정희장군을 박코프,�유진오 본부장을‘유
꼬양’이라 부르게 되었다.�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별
명을 지어 부르게 되었는지 지금껏 그 진원은 알수 없
지만 그때 모든 정치부 기자들은 스스럼없이 이 별명
을 불러대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이것이 재미있다하
여 기자들은 최고회의 요직에 등장한 새 인물들에게
무슨 스키니 무슨 달레프니하여 소비에트식 별명을
있는대로 붙여 나갔다.�그러나 기자들의 이 악의 없는
별명 붙이기는 때가 때였던 만큼 무사할 리 없었다.
중앙정보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매일같이 기자들

이 줄줄이 연행되어갔다.�나
도 조사 받으러 불려간 것은
물론이다.�조사받은 내용을
옮겨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된다.�
“박코프라는말을들은적이
있는가?�또한적이있는가?”

“들은 적도 있고 한 적도 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불렀는가?”
“별로 나쁜 뜻으로 부른 것은 아니다.�남들이 그렇
게 부르니까 따라 했을 뿐이다”
“누가 그 별명을 만들어 냈는가?”
“모르겠다”
며칠을 두고 이런 실랑이가 계속되었으나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다.�중앙정보부는 수십명의 국회기자들
을 조사했으나 더 이상 수사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는
지 얼마 뒤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후일 이 사건에
대해 김종필(金鐘泌)�당시 중앙정보부장은“어떤 정치
적 배경이 있는가 주목했으나 조사해보니 기자들 기
질상 있을 수 있는 해프닝이라는 심증이 들어 수사를
종결 시켰다”고 해명했다.�이것이 5·16직후 언론계에
있었던‘박코프사건’이다.

# 우리기자들신상소상히알아

나의 마지막 일선취재는 73년 3월에 있었던 북한 취
재였다.�당시 경향신문 편집부국장으로 있던 나는 남
북 조절위원회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평양을 다녀오
게 되었다.�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취재는 이번이 처음
은 아니다.�64년 동경 올림픽 때 북한 선수단을 취재
하기 위해 일본 니가타에 가서 그들과 함께 기차를 타
고 동경 우에노(上野)역까지 동행하면서 특히 신금단

(辛今丹)선수의 부녀상봉을 현장중계 형식으
로 생생히 보도한 일이라던가 판문점에서 북
한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휴전선 분쟁
을 취재한 것 등 몇가지가 있다.�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있은 일이
고 북한 땅에 직접 들어가 취재를 하게 된 것
은 이번이 처음이었다.�판문점을 거쳐 개성~
사리원~황주~평양에 이르는 여정은 그야말
로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감회에 젖게 했
다.�같은 산천,�같은 동포를 찾아가는데도 마
음은 어느 이국(異國)을 갈때보다 더 긴장되고
흥분된 것이 사실이었다.�판문점에서 북한측
자동차(벤츠)를 타고 개성을 조금 지났을 무
렵,�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북측 안내원이
불쑥 이렇게 말했다.�“최선생,�일본특파원 때
쓰셨던 재일동포 차별문제 기사는 퍽 좋더군
요”나는 아연실색했다.�4년전까지 내가 일본
특파원으로 있었던 사실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인가.�더구나 나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
었던 내가 쓴 기사까지 읽어 보았다니 놀랄 수 밖에
없었다.�동승해 있던 중앙일보의 조동오(趙東午)선배
가 하도 기가 막혀
“선생은 정보요원입니까”
“아니오”
“그럼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건 알아 무엇하오”
“고향은 어딥니까?”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평양까지 가는 동안 우리와 북한측‘안내원’
과는 이런 동문서답식의 대화만을 줄곧 계속하게 되
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평양으로 오는 우리
기자들의 신상을 소상히 조
사해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에
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체의
정보를 차단하자는 것이 분
명했다.�아!�이것이 30년만에 만나는 동포끼리의 대화
란 말인가.�나는 남북회담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
다.�나의 이 실망은 평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 ‘이세상부러운것이없다’는나라가…

당시 우리측 조절위 대표는 이후락(李厚洛)�최규하
(崔圭夏)�장기영(張基榮)씨였고 북측 대표는 박성철
(朴成哲)�류장식(柳章植)이었는데 우리측대표 숙소와
회담장소는 대동강변의 부벽루(浮碧樓)가 있는 모란봉
기슭의 초대소였다.�우리 취재기자단은 보통강변의 호
텔(보통강려관)에 묵었는데 북측은 그들이 짜놓은 스
케줄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회담내용은 발표문만
을 기사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참는다하더라도 그밖
의 것에 대해서도 융통성이 하나도 없었다.�김일성 생
가와 만경대(萬景 )만 구경시켜주고 나머지 시간은

숙소에서 그들의 선전 영화만을 계속 보도록 강요했다.�
“안내원 선생,�한시간이라도 좋으니 자유시간을 좀
주세요.�평양에 모처럼 왔는데 거리구경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소”
“안됩니다.�통일 되면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을테니
까요”

“당신들이 자랑하는 밥공장이라는 곳 좀 데려다 주
시오.�구경하게”
“다음번에 와서 하시라우요.�이번에는 안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매번 이런식이었고 취재는 아무것
도 할 수 없었다.�그들 치하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생
활실상이 어떤 것인지 아무곳이라도 좋으니 어떤 집
을 한번 불쑥 들어가 보고 싶은 기자로서의 본능적 충
동이 솟구쳤으나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보통강려관에
서 모란봉초대소까지 왔다갔다하는 사이 차창으로 바
라본 평양거리는 온갖 구호와 전투적 용어가 쓰여진
현수막,�선전탑으로 뒤덮여있는 큰 박람회장 같았고
어버이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가 극에 달해 있는 광신
도들의 굿판 같았다.�‘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다’고
쓰여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이런 허황된 말을 내걸지
않으면 그들의 체제가 유지될 수 없는가하는 생각과

나의
취재
備忘錄

나의
취재
備忘錄

崔瑞泳

‘안내원’의엉뚱한답변에실망만
공산주의자北과대화어려움실감

“통일되면얼마든지구경”못나가게

평양의남북조절위취재
(下)

▲ 평양모란봉 초대소에서 (1973년 3월). 맨왼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그 오른쪽
으로 조동오, 서병현, 박현태, 송두빈 등 당시 평양에 갔던 취재기자들.

▲ 경향신문 정치부팀(1961년). 왼쪽부터 이환의, 필자, 정
종식, 방일홍, 이상순.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 조선, 경향신문 기자
·전 코리아헤럴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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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한마디

‘‘진진보보대대통통령령’’의의진진보보비비판판

이번에 대통령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진 최장집 교수는“대통령의
문제제기 방식이 잘못됐다.�구체적인 내
용과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느낌이나 분위기로 말하려 한다”
며 정면으로 반박했다.�결국 대통령이 임
기 후반에 총론적인 방식으로 진보비판의
논객으로 직접 나섰지만,�의미 있는 지적
마저 일축 당하는 분위기다.�
현 정권의 고립과 재집권의 난망이라는
사태는 진보 세력 내부의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고 백가쟁명식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근본적이고 철저한 자기성찰은
무척 드물다.�친북노선,�절대적 평등 추
구,�폐쇄적 민족주의 등 어떤 명분으로도
진보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사
고 방식은 물론이고 10여년에 걸친 기득
권화가 낳은 타락과 오만이 함께 극복돼
야 한다.�요즘 유행어처럼‘진보가 진보다
워야 진보’라는 상식에 근거하여 무엇보
다도 철밥통 수호를 위해 진보와 정의라
는 명분을 내세우는 귀족노조 등 이익집
단들과 결별해야 하며 북한인권을 외면하
는 양심불량을 청산해야 한다.

홍 진 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문화일보 2월 22일‘포럼’에서

후후보보검검증증은은국국민민의의몫몫인인가가

많은 이들이 지난 4년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상실했다고 한탄한다.�외교가
낙제점이다보니 오랜 맹방과 우방을 잃었
고,�경제정책이 엉망이다보니 민생은 파
탄 났고,�편가르기와 국민 이간책으로 지
새우다 보니 불신과 증오의 생채기만 남
았다고 가슴을 친다.�‘잃어버린 4년’이란
평가가 많은 이의 공감을 사고 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다.�수업료가
비싼 게 흠이었지만‘좋은 지도자를 뽑아
야 한다’는 귀중한 보기를 얻었다.�“장인
이 빨치산이라고 고생한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라는 그 순애보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렸던가.�그때 그것이 대북 퍼주
기의 시발점이 되고 북한 핵무기의 모태
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학창 시절 부유
한 학생의 책가방을 칼로 찢었다”는 그
분노감을 정의감으로 오해했고‘서민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모습에 함께 눈물
흘렸던 우리에게 되돌아온 선물은 부동산
값 폭등과 양극화 심화였다.�
과거야말로 좋은 선생이요 나침반이다.
눈물과 번지르르한 말솜씨와 화려한 외양
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그러려면
모든 것을 검증해야 한다.�초중고교의 학
적부까지도 공개돼 후보자는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한다.�

조 병 철 (논설위원)
•세계일보 2월 22일‘세계포럼’에서

“北체제외면은침묵의결탁”
卜鉅一씨, 광화문문화포럼서‘문화계좌편향의실상’강연

지난해 12월 자유주의,�중도보
수 성향 예술가들 모임인‘문화
미래포럼'을 창립하고 북핵 사태
와 인권 유린 등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친북작가들의 활동을
비판해 온 복거일(卜鉅一·소설
가)�대표가 우리사회 문화계의
좌편향 실상에 대해 신랄한 메
스를 가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의 예술가들
은 대부분 좌파적 성향으로 이
념적으로는 자본주의보다 사회
주의에 호의적이고 정치적으로
는 우리사회에 호의적이지 않거
나 호되게 비판하지만,�북한 체
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

거나 적어도 너그럽다는 것이다.
복거일 대표는 2월 14일 아침
광화문 문화포럼(회장 남시욱 회
우)이 개최한 조찬포럼에 참석해
‘한국 문화계의 좌편향 실상'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예술계,�그
중에서도 특히 작가들의 성향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러한 작가들
의 활동은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가들의 이념적 편향은 자연
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복 대표는 북한체제의 후진성
과 인권탄압 실상에 침묵하거나
외면으로 일관하는 남한의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태도를‘침묵의
결탁'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복 대표는 해방 뒤 좌우익의
충돌은 6·25전쟁을 포함해서

거의 모두가 좌익에서 도발했고
그런 도발은 공산주의가 그 추
종자들에게 강요하는 광기와 야
만을 동반했음에도 좌익의 도발
부터 다룬 작품은 드물고,�으레
그런 좌익의 도발에 대한 우익

의 반응에서 시작하고 반응의
필연적 과도함 만을 문제의 핵
심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 대표는 참여정부
첫 문화부장관을 지낸 영화감독
겸 작가 이창동씨가 1987년 발
표한 단편소설 <소지>를 대표적
으로 거론했다.
그는 여기서 <소지>를 꼽은
배경을“개인적으로 이창동씨와
절친하고 잘 알려진 작가"이기
때문이라면서“작품의 줄거리는
좌익으로 활동한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자 정당한 절차 없이 처
형된다는 것인데 독자들은 선량
한 시민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
해 부당하게 처형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작품 속에는‘대구
폭동'의 잔인성도,�그것에 대한
우익의 필연적 반응도,�북한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대부분
의 시민들에게 준 충격과 불안
도 들어있지 않다"고 작품 내용
을 꼬집고“그럼에도 비평가들
은 <소지>를 높이 평가하고 이
런 역사적 왜곡을 지적한 이는
없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어느 비평
가에게 작품의 문제점을 지적하
며“왜 이런 문제에 비판하지
않느냐”고 했더니“그런 잘못이
있지만 작품 자체만 놓고 보면
훌륭하다고 말하더라"며“하나
의 작품만을 놓고 보면 작은 문
제일지 몰라도 이것이 확산되면
누적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소설 '태백
산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즉
요즘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이들
은 역사와 소설을 혼돈하고 있
어서 소설로서의 태백산맥 내용
과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지 못
하고 마치 문학작품에 나오는
일단의 단면이 역사적 사실인양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에의 왜곡문제에 심
각성을 부여했다.�
복 대표는 이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지
금 집권세력은 우리 사회의 존립
을 근본적 수준에서 해치는 정책
들을 추구한다"면서“햇볕정책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진다면 예술
가들의 좌파적 성향은 상당히 줄
어들것”이라는점도강조했다.

“예술가이념적편향은심각한사회문제”

한국일보는 53년 동안 살아온 종로구 중학동 14
번지를 떠나 다음 주말이면 이사를 마친다.�새로운
도전과 모험의 시작이다.�
한국일보에 몸 담았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은 한
국일보가 좋은 신문이라고 믿고 있다.�치우치거나
휩쓸리지 않고 중용과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하는 신문이라고 생각한다.�창간 무렵“신문은 누
구도 이용할 수 없다"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천명
했고 몇해 뒤“신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개방성 쌍방향성을 강조했다.�아무도 이용할 수 없
는 한국일보,�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일보-그
것이 한국일보가 지향하는 한국일보였다.�
그런 특성은 자유로움,�너그러움,�정직함에서 나
온다.�자유롭고 너그럽고 정직하지 못하면 언론일
수 없다.�언론인은 어떤 존재인가.�생명과도 같은
사실(fact)의 힘에 의지해 시대의 현안을 역사 속
에서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
는 언론인은 본질적으로 행복한 존재다.�최근 사망
한 미국의 유머칼럼니스트 아트 부크월드는“안녕
하세요?�제가 조금 전에 사망했습니다"라는 동영

상 인사를 만들어 놓고 갔다.�언론인은 자기 존재
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지금의 문제들
이 우리의 생존기간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꼭 해결
되며 우리는 노력하면서 성숙해진다는 믿음은 큰
축복이 될 수 있다.�지혜와 지식,�그리고 유머는
언론인의 큰 자산이다.�
퇴사한 김성우 고문은 언론계생활 40년을 맞은
1996년에,�당신이 입사했을 때의 갓 태어난 한국일
보를 떠올리며 그 때의 그 회사에 다시 입사하고
싶다고 썼다.�이제사 그 마음을 알겠다.�눈 시리게
맑고 투명한 바다,�눈부시게 밝은 햇빛,�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떼가 어울린 새 파시를 꿈꾸며 이 건
물을 떠난다.�여기서는 어떤 선배의 말소리가 들리
고 저기서는 떠나간 후배가 웃고 있다.�층마다 방
마다 전설과 에피소드가 서려 있다.�
이 일대가 얼마나 복된 곳인가도 뒤늦게 알겠다.
역사와 문화가 깃든 삼청동으로 인사동으로 청진
동으로… 낮도 밤도 없이 살아오지 않았던가.�머잖
아 없어질 13층 건물을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한
층 한층 어루만지듯 올려다보고 들어왔다.�

‘波市한국일보’

한국일보사는 2월 10일로 1954년 창간 이래 53년의‘중학동
시대’를 일단 마감했다. 감회가 없을 수 없다. 다음 글은 본사
사옥 이전을 앞둔 2월 2일자 임철순 주필의 칼럼‘波市 한국
일보’를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임철순칼럼

·문화미래포럼 대표 복거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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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초로 술(포도주)에 취해,�벌거
벗은 채 잠들었던 사람은 방주(方舟)를
띄웠던 노아로 기록(창세기 9:20~21)
되어 있다.
예수는 평생(33년)�많은 기적을 남겼
으나 첫번째 기적은 어머니 마리아의
청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
주로 만든 기적(요한 2:�6~9)이었다.
술은 인간과는 같이 해왔고 그 역정
(歷程)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만약 이 세상에 술이 없었더라면 지
금의 세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술은
위대하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 술에해박한吳宗植

석천(昔泉·吳宗植·경향신문 편집국
장-주필·한국일보 주필·서울신문 사
장)은 한학 뿐만아니라 술에 대해 해박
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논객이요,�신문제작의 명 지휘
자였지만 술에 관한한 특히 그러했다.
그의 술 단짝은 나절로(禹昇奎·동아
일보 논설위원)였다.
술이 과해지면 으레 종로 와룡동에
있는 석천댁으로 귀로를 서둘렀다.(통
행금지시간에 쫓겨)
술판이 다시 벌어지곤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면“꺽-꺽-”속앓이를 했다.
석촌댁에 기식하고 있던 나는 사모님
이 해장국을 끓여 올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석천은 멋쟁이 술꾼이어서 점심에는
스카치를 곁들이곤 했다.
프레스사롱(옛 서울신문사옥 앞에 있
었음)에서 레지에게 주문하곤 했다.
“스카치소다한잔,�그리고카레라이스”

# 텁텁한酒仙金八峰

석천과는 달리 팔봉(八峰·金基鎭·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텁텁한 주선(酒
仙)이었다.
그는 신문사에서 사회,�문화,�생활 등
가벼운 좌담회를 가질 때면 으레 주관
부서에 이런 주문을 했다.
“레스토랑은 무슨 레스토랑,�밥 먹으
면서 의견을 피력하면 됐지…”
소공동에 있던 설렁탕 집‘대림옥’에
모이게 하고 소주와 설렁탕을 들면서
좌담회를 이끌어 나갔다.�주관부서에서
는 초청인사들에게 여간 미안한 게 아
니었다.
그때는 신문들이 대부분 석간(夕刊)
이라 낮 마감시간이 벼락같았다.
그의 사설(社說)이 내려오질 않아 마
감시간에 쫓긴 편집부에 불똥이 떨어지
곤 했다.
사장(韓昌愚)까지 편집국에 내려와
발을 굴렀는데 편집국에서 빤히 바라보
이는 본관 논설위원실의 팔봉은 하나도
바쁠 게 없다는 모습이다.
글을 쓰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는
가…,�그는 서랍 속에서 소주병을 꺼내
한모금 두모금 마시고는 사설을 써내려
간다.

원고를 가지러 간 급사는 그 옆에 온
몸을 뒤틀며 서 있는데….

# 호탕한술의達人李寬求

성재(省齋·李寬求·경향신문 논설위
원·서울일일신문 사장)는 호탕한 술의
달인(達人)이었다.
그를 모신 자리에서 맥주라도 나오면
이내 투정(?)이었다.
“뭐,�좀 독한 것 없나?”
독주가 나와서야 그는 허허… 웃으며
일배,�또 일배 들었다.
독주라면 박운대(朴運大·경향신문
정치부장)와 김정태(金定台·한국일보
논설위원)다.
충무로에‘포엠’이라는 예쁜 마담이
경영하던 양주집이 있었다.�환도 전 충
무로에는 하루 몇대의 군용차가 지나가
던 그 시절이다.
문인,�신문기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아주 작은 양주집.
화랑위스키,�도라지위스키,�그 독한
양주(?)를 그들은 스트레이트로 잘도
마셔댔다.

호연지기는 그 독한‘도라지위스키’
에서 뿜어 나왔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다.

# 淸濁가리지않는李漢鎔

마해송(馬海松·아동문학가)�구상(具
常·시인)�최태응(崔泰應·소설가)은 대
구영남일보파다.
피난시절이다.
이 셋은 늘 같이 어울렸고,�술집에
자리하면 밤 깊은 줄 몰랐다.�차분히,
차분히 술 주전자를 비웠다.
“허‥허‥허”마해송의 웃음소리다.
구상도“허허허”웃는다.
그 옆자리에서 우리들은 시중드는 처
지였다.
낭만이 있고,�정(情)이 있고 유머가
있는 술자리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패턴의 음주 모습은 백촌
이한용(栢村·李漢鎔·경향신문 편집부
국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술의 청탁을 가리지 않는 두주
불사였다.
자리를 같이한 사람들이 무안할 정도
로 말없이 그저 마시기만 했다.
석천(昔泉)과 같이 할 때면 석천이
눈치를 볼 정도였다.
대단한 술꾼이요,�뚝심이었다.

이에 비하면 최병욱(崔炳郁·연합신
문 편집부장)은 호쾌하다.
그는 술 마실 시간에 늘 쫓겼다.
그 무렵 신문은 조·석간을 같이 발
행하던 때라 저녁 무렵은 조간 마감시
간이었다.
편집마감에 조판을 하랴 도시 술 시
간이 없다.�신문사에서 멀리 떨어질 수
가 없다.
신문사근처 술집에서 친구들을 남겨
두고 막걸리든 소주든 벼락같이 마시곤
편집국으로 뛰어올라가야 했다.
지방판이 나오고 시내판 판갈이(새로
운 뉴스를 얻기 위한 작업)�사이사이에
술은 계속된다.
호주가요,�쾌활한 그는 실수가 없었
다.�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신문을
만들고…,�그는 철인이었고,�술에 관한
한 두주불사였고 인정미가 넘치는 타고
난 편집자였다.

# 술자리만드는鬼才趙德松

부산 피난시절의 조덕송(趙德松·연
합신문기자·조선일보논설위원).

그는 술의 명인(名人)이었다.
그가 소집하면 술 친구들은 늘 모였
다.�그는 소주든 막걸리든“쭉-쭉-”맛
있게 들이켰다.�
그의 고담준론을 누가 따르랴.
“지리산에 묻혀있는데 정국은(鄭國
殷·연합신문 편집국장)이가 붙잡아 오
는 바람에 피난수도에 와서…”
허스키 목소리의 조덕송은 누가 싫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
술자리에 가끔 천상병(千祥炳·시인)
이 나타나“야 백원만 줘”해서 판을 깨
곤했지만….
조덕송은 술자리를 만드는데는 귀재
였다.�그날의 황혼이 찾아오면 몇시 몇
분 어디로 오라는 지령이 온다.
그의 술자리는 늘 즐거웠다.

# 목로집서운치즐긴金來成

피난시절 부산 대신동에 살던 김내성
(金來成·소설가)은 일주일에 한두번
광복동에 나타났다.
그의 즈봉 작은 주머니엔 5천환짜리
지폐가 늘 들어있었다.
“김군,�오늘 나하고 술 한잔 해”그는
막걸리는 절대로 마시지 않았다.�약주
(정종)나 맥주 등 당시로서는 고급주만
마셨다.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신문사에 병가

를 내고 경주 불국사에서 요양하고 있
을 때 그는 기차를 타고 경주까지 와주
었다.
병요양은 차치하고 저녁마다 불국사
철도호텔 버스를 타고 경주 시내로 나
가곤 했다.
그 곳에는 주모가 술을 따라주는 목
로집이 있었다.
그 운치를 즐기면 밤새는 줄 몰랐다.

# 조니워커처음선보인朴寅煥

조니워커를 우리들에게 처음 알려준
친구는 박인환(朴寅煥·시인)이다.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살벌한 명동.
모노리자,�동방쌀롱이 정다웠던 시절
이다.
몇몇이 모여 술자리를 하고 있으면
으레 그가 나타나곤 했다.
“야!�너희들.�조니·워커를 알아?�촌
놈들이 알턱이 없지.”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조니워커병
(레드)을 조심조심 꺼내들었다.�술 병
엔 5분의 1�정도 술이 남아 있었을까.
술잔 밑바닥을 겨우 적실까말까할 정도
로 각박(?)하게 따른다.�
마치 보물이나 나누어 주듯이… 우리
들은 또“야-.�이게 조니워커야?”하며
마치 보약마시듯 약간은 근엄하게 목으
로 흘려내리곤 했다.
박인환이 1956년에 죽었으니 벌써 50
년 전의 일이다.
박인환이 만약 살아있어‘조니워커블
루’나‘발렌타인 30’을 건네주었으면
그는 어떤 표정을 할까.

# 세월음미하며마시는權一河

권일하(權一河·경향·서울편집부장,
기획실장)는 늘 색시처럼 미소와 함께
술을 마셨다.�명동 포장마차시절 그는
미소한번 술한잔,�그리고 곱창을 후
후…불며 세월을 음미했다.�이에 비하
면 엄영달(嚴永達·서울 논설위원·국
회의원)은 호쾌하다.�저녁무렵,�때르
릉… 벨이 울린다.�“여보 김부장,�뭐 재
미있는 일 없을까”
논설위원실의 엄영달이다.�“없긴요?
만들면 되는거지”우리들은 우선 무교동
부터 점령하러 나간다.�나는 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한번도 본일이
없다.�그는 웬만해서는 취하지 않아 에
스컬레이터를 타야한다.�맥주에서 소주,
소주에서 백알,�그리고 위스키로 계속
넘어가야 한다.�이른바‘짬뽕’이 없으면
그는 만족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
술은 백약(百藥)의 장(長)이라 했던
가.�그는 항상 건강했는데….

# ‘사흘에한번’이좋다지만…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아침에 마시는 술은 돌(石)이요,�낮
에 마시는 술은 구리(銅)요,�저녁에 마
시는 술은 은(銀)이다.�그러나 사흘에
한번 마시는 술은 금(金)이다.”
글쎄 그게 어디 그렇게 잘 되던가.

낭만과情그리고유머넘치는酒席

金泰運
·경향신문·서울신문 사회부장
·매일경제 편집부국장
·파라다이스산업 사장
·파라다이스 골프클럽(제주) 사장

“야! 너희들. 

조니워커를알아? 

촌놈들이

알턱이없지”

“뭐, 좀독한것

없나?”

독주가나와서야

허허…웃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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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희(南載
熙)회우(전 노동
부장관)=�‘정치
지도자에게 띄우
는 공개편지’<월
간 헌정>을 통해

‘정치 지도자에게 띄우는 공개
편지’라는 제목으로 열린우리당
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대표 앞으로 편지를 보낸다.�첫
번째 편지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 잡
지 2월호에 실렸다.
남 회우는 보수적인 정치행보
를 걸어온 인사로서는 진보진영
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애
정을 가지고 있는 흔치 않은 인
사다.�그는 이 글이 문성현 대표
뿐 아니라 권영길,�노회찬,�심상
정,�천영세 의원 등 모두를 향해
쓰여 진 편지라고 밝히고 있다.�
남 회우는 이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언 이후 청와
대 회동에 불참한 민주노동당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데올로기를 넘
어서 실사구시 정신에 토대를
둔 정치를 추구할 것을 민주노
동당에 주문했다.�
남 회우는 또‘화해와 상생’을
강조하는 시민운동가들을 향해
서도 쓴 소리를 하고 있는데,�그
는 각 정파간의 정책 경쟁과 대
립이 선명하게 제시돼야 할 현
단계에서‘화해와 상생’을 강조
하는 것은 마치“정원에 꽃이 피
기도 전에 정원사가 가위를 갖
다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남 회우는 과거 진보당의 사
례와‘간첩’사건을 예로 들며 민
주노동당 안에 외부의 공작이
스며드는 것에 대한 주의도 당
부하고 있다.�그는 또 당 기관지
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어 눈
길을 끈다.�
이 공개편지는 진보성향의 인
터넷신문 <레디앙>에도 전재됐
다.�회우들의 일독을 권한다.

정치지도자들에게‘공개편지’

·김태운(金泰運)회우=�2월 1일부터 7
일까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베트
남 사이공 등지를 친구들과 함께 관광.

具宗書회우저서

<세계의정복자대칭기스칸>

구종서(具宗
書)�회우 (본회
논설주간)가 펴
낸 대하소설 <세
계의 정복자 대
칭기스칸>(청미

디어)�출판기념회를 오는 4월 5
일(목)�오후 5시 프레스센터 20
층 국제회의장에서 주한몽골대
사관 주최로 열린다.�이날 행사
에는 몽골 전통가무와 음식 등
을 선보인다.
칭기스칸의 나라 몽골에서 이
책의 내용이 좋아 몽골어 번역
판을 낸다고 한다.�(서평 9면)

해외나들이

KBS 사우회장金銀九회우

KBS�사우회 (회장 徐
秉疇)�는 2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라디오 공개
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 2년의 제10대 회장
에 김은구(金銀九)�본회

회우를 선출했다.�김 회장은 KBS�경영
본부장,�아트비젼 사장 등을 역임했다.
회원 430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또한
차기 회장으로 김수웅(金秀雄)씨를 미
리 뽑았다.�

♡자녀결혼

•호천웅(扈天雄)회우 아들 명규
군 =�3월 17일(토)�오후 1시 분당
아름다운 교회(서울대병원 앞)

축하합니다

회회 우우 동동 정정요즘…

시리즈‘인생 二毛作 시대 - 財테크’
는 기사가 넘쳐 이번호에 쉽니다.

알림

출판기념회

‘사람으로 미디어로 미래로! ’Photo Focus

한국언론재단 (정남기 이사장)이 출범 8년째를 맞아 5
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
다.(사진)�
언론재단은 이날 행사에서‘대한민국 미디어 진흥의 중
심’이라는 비전과‘사람으로,�미디어로,�미래로!’라는 비
전 슬로건을 내걸고 저널리즘과 미디어연구 중심기관,�저
널리즘 스쿨 설립 등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선도적 미
디어 진흥·지원기구’로서 입지를 구축한 뒤 2015년‘최고
수준의 미디어 진흥·지원기구’로서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국일보전직사우신년회 한국일보사 전직 사우들의 모임인 한
국일보사우회 총회 겸 신년교례회가 지
난 1월 29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중
학동 14�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렸다.�이자리에는 전직사우 150여명이
참석,�성황을 이뤘다.�
김성우·손일근 전 한국일보 고문,�제
재형 대한언론인회 회장,�송효빈 전 한
국기자협회장,�박실·박병윤 전 의원,
홍원기 데일리 노컷뉴스 대표이사 회장,
윤익한 서울타임스 회장,�조동표 스포츠
평론가,�현영건 원로회우,�이재승 장안
대 겸임교수 등 전직 사우들이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임종건 서울경제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두빈(宋斗彬)회우 (본회 논설위
원·헤럴드경제 사우회 회장)=�2월 23
일 고려대 언론인교우회(회장 최학래
한겨레 신문 고문)�신춘토론회 모임에
서 공로상을 받았다.�송회우는 고려대
언론인교우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박동은(朴東銀)회우 (유니세프한국
위원회 사무총장)=�2월 14~16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유니세프 자금조달 포
럼(UNICEF�FUNDRAISING�FORUM
2007)에 참가.���
•류지호(柳志鎬)회우=�2월 21일 오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북핵반대·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
만인 서명운동 중간보고 기자회견의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영역(英
譯)하여 이날 행사참여인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종헌(金鍾憲)회우(본회 논설위
원)=�2월 3일(토)�낮 12시 우이동 호텔
그린파크에서 7순잔치를 겸한 산문집 <
외길 43년-�신문과 술,�그리고 사람소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김태선(金泰善)회우(본회 논설위
원)=�최근 (주)코리아모니터 회장에서
(주)리앤다이렉트(Lee�&�Direct)�회장으
로 자리를 옮겼다.�사무실은 <121-884>
마포구 합정동 366-16.�☏ 02)�333-0008.
E메일:�kts36@hanmail.net�
•김승웅(金勝雄)�회우=�요즘 1주일에
한번씩 케이블TV�‘국군방송-KFN’에
나가 앵커 겸 사회를 본다.�또 2월말
‘모든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 (부제 "가
장 사랑했던 시간,�서울 1961~1984년)’
이라는 책을 펴냈다.
•정연권(鄭然權)회우=�지난 1월 13일
신병요양 차 청정지역 뉴질랜드 남섬

Dunedin으로 이주.�이곳은 큰 따님이 살
고 있다.�연락처:�☏ 001-64-3-464-0095
•현준건(玄駿健)회우=�지난 1월 19일
부터 춘천시 강촌에 있는‘원광 효도의
집'에서 요양.�☏ 033)�262-4438-9

세계일보창간18주년

센트럴시티서기념식

세계일보(사장 이동한)�창간 18주년
기념식이 2월 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컨벤션센터 밀레니엄홀에서
각계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제2회林升準자유언론상수상자

柳根一 전 조선일보 주필
張在先 문화일보 차장

대한언론인회 임승준(林升準)자
유언론상위원회(위원장 이정석·
李貞錫)는 지난 2월 26일 류근일
(柳根一)�전 조선일보 주필 (논설
논평분야)과 장재선(張在先)�문화
일보 차장(문학취재분야)을 금년
도(제2회)�수상자로 결정하고 오
는 4월 10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시상식을 갖
는다.�수상자에게는 각 각 5백만
원(논설논평),�3백만 원(문학취
재)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柳根一 전 주필 ·張在先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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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매년농•축산농가지원을위한특별적립금1000억여원출연, 생명•농촌•자연사랑분야에120억여원기부, 1조원의각종세금납부로국가및지방재정에기여등사회공익실현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www.kra.co.kr

KRA는경마를통해얻어진수익금을우리이웃을위해쓰고있습니다

사랑을나누는아름다운세상, KRA가함께만들어갑니다

말로할수있는가장아름다운일
KRA가하고있는일입니다

Angels 봉사단 장애어린이재활치료 농촌복지차량지원 수해복구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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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좋은곳

■제주특별자치도시행
•자치권의폭넓은확대로고도의자치실현
-국방·외교·사법을제외한전분야에자치권확보
-규제완화를위한네거티브시스템도입

•자유시장경제모델구축을통한핵심산업육성
-관광·교육·의료·청정1차산업·첨단산업

•시·군을도에통합, 7개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
-주민편의제고, 투자지원창구단일화

■기업투자환경개선
•출입국관리제도개선
-No Visa 입국확대·168개국▷180개국 -외국경영인등체류기간확대 : 2~3년▷5년

•국제경쟁력을갖춘교육환경조성
-대규모종합형“외국어교육타운”설치 -도내대학내외국대학교육과정설치허용
-초, 중, 고, 대학외국교육기관설립허용

•특화된양질의의료서비스모델개발육성
-국내외영리법인의의료기관설립 -외국병원의내국인진료허용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지원강화
-고용규제완화(의무고용적용특례인정)   -민간사업자에게제한적토지수용권부여

기업하기좋은곳


